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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훈차 ø~료껴l 세우." 
공예배 및 정회 창석， 바른 현금생첼， 성실한 봉사률 할 수 있는 사랑￡로 매년 말에 이률 살펴 권고할 예청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이 
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것과는 달리 순수 봉사직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 
견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교회에서의 직분이 명예직과 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 

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심지어 명예집사， 명예권사라는 직분까지 생기 
는형편이 되었다. 교회는 이러한것을 애석하게 여기며 직분자를바로세우기 위하 
여애쓰고있다. 
금년에도우리는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한다. 이들은교회의 항존직이기에 

더더욱 철저를 기하여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봉사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 
도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에 신앙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즉 최소한도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헌금생활(십일조 또는 월정헌 
금 퉁)을 바르게 하는 사람， 각 부서 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특히 권사의 경우 24 
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아울러 매년 말에 기존의 안수집사， 권사， 서 리집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을 살펴보 

아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고， 헌금생활(십일조 또 
는 월정헌금 둥)을 바르게 하지 못하며 ，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특히 권사의 

수융맴뼈 맹Å~ÃI. 

주의 영광을 내페 쏘이소셔(출 33:17~ 23)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일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대출 33:3a)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 벗 
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흥해를 육지같이 건녔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왜냐하면 만 
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진정으로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힘도 없이 굉야에서 죽을 날을 기다 

리는 거지 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시는 이유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다. 그것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너희는 목이 곰은 백성인 
즉 내가 중로(中路)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힘이니라(출 33:3b). 하나님께서 0 1스라일을 항하여 이렇게 말씀하 
신 것은 막언하게 하신 말씀이 아LI었다 그들은 실제로 목이 곧은 사실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 

장 많이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걱r하고 지독한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때역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 시각에 안타 

깝게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를 E펠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 
시며 뛰놀았대출 32:1"'6) 진실로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은혜를 잊은 지들이었으 
며，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사실은 백성들을 기쁘게 해 

주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 선 사람이 바로 아론’ 이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 
쁨을 주려고 죄를 감추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다 이러한 이들은 현대판 금송아지 를 또 다시 만드는 자들이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에 이르게 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영수 대신에， 마시먼 죽 
음에 이르는 세상의 썩은 물을 마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 - 모세는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매역한 사실인지 깨달았 

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스라엘의 죄사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대출 32:31"'35). 하나 
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비를 구하며 자신들과 동행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정했대출 33:15"'16)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생각봐면， 십자가에서 뭇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인하 
여 살길을얻게 되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1" 모세는 세상의 영광이나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경힘했던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구하지 

도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만을 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구와는 달리， 모세는 하 
나님의 영광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원하기를 원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 

이 금송아지를 요구하는가! 인간의 자랑거리와 영광과 극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개 
그래서 지극히 펑범하고 세상적인 기돼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를 당기 원함이라 -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룩한 기 
도이다. 타락한 인캔|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자 하는 기도를 드렬 수 있는 것만큼 놀랍고 축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게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바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 
개 십자가의 길은 비록 좁고 협ξh하며 외롭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 
광을 볼 수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일(마 τ24)，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징차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함같이 보게 되는 일이란 그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우 

며 기슴 설레는 일인개고전 13 12)1 
부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 -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경제부흥과 월드컵 축구의 우승에서 찾으려 

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금송아지’ 를 E들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 
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굉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대겔 37:4)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큰 이상 역시 결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대단 10:8)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라 그의 영광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득하게 흘러 넘치는 침 
된 은혜의 날을 맞이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다 하였 

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롬 10:8). 

경우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변하여 직분을 맡기지 않으려 
고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직분이 철저한 봉사직이며 따라서 직분자를 바르게 세울 때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고 오묘안 그 뭘씀 /3월 30밑 톨빼급요집회 

주님과 항께 켈었던 금요일 저녁 
나펠， 그리고생찬 

3주간 연속되어졌던 성만찬에 대한 묵상 고난주간에 새벽마다 영흔을 깨우 

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성(聖)금요일의 ‘나팔’ 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성찬식’ ! 하나님께서 충현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는 점점 
퇴색되어지는 아름다웠던 영적 유산들을 새롭게 맛보며， 우리들 스스로 그리 
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은혜로 되돌려주신 것이다 이런 

영적인 감격들을 어떻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으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궁극적인 ‘주의 닐J 이 도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배웠던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 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의 거룩한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 
까지 우리가 힘차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리라， 멈추지 않고 베푸시는 주님 

의 거룩한 식탁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며， 세상 땅 끝까 

지 가서 진리의 나팔을불어야 하리라.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가빼하서는뜻 、、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지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미을들로 7싸 거기서도 전도하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 38)라고 친히 말씀히셨고 또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 

을 비롯하여 모인 성도들을 호봐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심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커게 하라’(막 

28:19-2이라는 위대한 지상명령을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 

도와 모든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시인하고 자링하고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실L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이나 복음을 무시한 채， 세속적인 가치와 축복 그 

러고 십자기 없는 인간들의 세상방법으로 교인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충현교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강단에서 울려퍼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지난날 영적으 

로 나태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말씀 

에 굳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값으로 받F아야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먼케 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 

을 주신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이 구원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 

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 

현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녹 14:23).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과 수요일에는 물론 금요찬양 집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 주변전도와 교구별 지역전도， 태 

신자 전도 그리고 농어촌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직능전도부의 군전도， 경찰전도， 교정전도， 실업인전도， 의료， 법조인， 학원， 이 

미용， 문서전도 등등 다$댁f 분야별 전도를 통하여 하루 속히 민족복음화의 사명도 이루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천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여 복음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 

비 중에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사역에 

우리 다같이 동참합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민족복 

음화오h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역사가 우리 

충현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하 영 (장룩 전도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감사위원장 이명옥 장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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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Tw'o very different people 
(Ruth 1:14)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뼈ertn law: but Ruth c/ave unto her. 

Due to a |0Ca| famine E티li뼈im뼈m뼈ne잉lech야따때c야ch t니떼took에ook이야k야씨h비빼1끼| 

two so이n~‘s ’ named Mahlon and Chilion , to Moab. Elimelech 
died and his two sons married Moabite women . After ten years, 
Mahlon and Chilion died, leaving Naomi with two daughters-in-Iaw, 
named Orpah and Ruth . Naomi decided to go back to Bethlehem, 

her home country. She asked that her daughters-in-Iaw not follow 

her, but instead return to their own homes and marry again. Both 
daughters-in-Iaw cried. Naomi further explained the hopelessness 
of their situation with her, in regard to the custom of levirate 
marriage, by which the brother of the husband who died childless 

marries the widow. Naomi was too old to have more sons, and 
even so the wait would be too long. Both daughters-in-Iaw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
law, but Ruth clung to her" (v. 14). This scene appears to be a 
beautiful and moving moment. Both daughters-in-Iaw act like they 

are truly sharing in the suffering of the situation. We have to give 

credit to both for their outward expressions of affection . The result 

of this tender and touching meeting ended in two very different 
decisions. One woman left Naomi and the other “clung" to her 
This meeting appeared to show two loving and caring daughters­

in-Iaw, but Orpah kissed Naomi good-bye and Ruth clung to her. 
Orpah kissed Naomi. Her kiss looks like a beautiful expression 

of love, saying, “ 1 love you Mom, good-bye". It appears like she 
really cares. She kissed the old woman as a farewell to heading 

back to her own people. Orpah thought about it. Why should she 
follow this old woman? She didn’t have a husband, this woman 
was going to a different land , so why should she make any 

sacrifices? She thought that for her and Naomi this was the best 
way to separate . Her decision was selfish , but appears 
reasonable , beautiful , and politically correct. People like to make 
these kinds of decisions. They make sense, are smart , and 
everyone is happy. Nothing more is req비 red . Orpah’s heart was 

already back to her own house. She acted like a descendant of 
Lot, following for a time but then separating, just like Lot separated 
from Abraham. This lady left Naomi. She returned to her own god, 
her own home, “Behold, your sister-in-I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her gods; return after your sister-in-Iaw" (v . 15) . 
Orpah’s decision made her really comfortable . It was an easy 
decision. She had hope in her home land. 

worldly things. Selfishness can’t open spiritual gifts, but it can 

open worldly ones. In selfishness you lose the blessing . When 

Jesus took temptation why did He suffer? The devil knew he hadn’t 
eaten for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tempted Jesus by asking 
Him if He had the power why not turn the stones into bread (see 
Mt. 4)? That’s selfishness-the idea 이 not suffering . Selfishness 

always makes you go back to your own sinfulness. Selfishness 
takes you away from God's plan. It takes you away just like it did to 

Lot, Esau, and Pontius Pilate and returns you to worldly living. 
Jesus said,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Mt. 16:25). Amen. 
Endurance goes hand-in-hand with sacrifice. It’s different than 
selfishness. For Ruth there is a wonderful , eternal future . She has 

the opportunity to become the ancestor of the Messiah 
Let’s lear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ons. In our life, we 

have to face these kinds of situations. In becoming a Christian, do 
you want to go the easy way? 00 you want to kiss Jesus and then 

leave? Or do you want to stick with Him in suffering and 
endurance. Indeed, these is an abundance of emotionallove when 

you come to the Lord . It’s a beautiful meeting. Sadly, there are too 

many Orpah’s in this world. Look at Proverbs 18:24. “A man of 

many friends comes to ruin , But there i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When you fail and your friend fails you, that friend 
cannot prosper when you $ucceed. In other words, if you fall down 

and your friend doesn’t help you , when you stand in success your 
friend won’t be able to help you either. It’s exactly the same with 
married life. You can’t separate until you go all the way. Self­

centeredness and sacrifice are two different things. 
In our church we have two different situations. We have a lot of 

Christian leaders. Some want to make good relationships by wisely 
and properly escaping the cross one way or another. They like to 

yell at each other and gain respect without the cross, without 
Jesus, without true devotion. Actually,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leaders who take the cross and those who 
don’t. It’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hel l. The Bible 
says, “00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비 until death , 

and 1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ev. 2:10). Ame 



저1675호 추만흥헌 

다옵 추잉 설교 

O}주다릎푸Å}활 
(훗 1:14) 

갱생판목사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r 두사람 
유다 땅에 지역적인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엘리멜렉’ 은 그의 아내인 나오미’ 와 두 

아들 말론’ 과 끼룡’ 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죽었고， 두 아 

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십 년이 지난 후， 말론과 기론 역시 죽었고， 나오미와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그녀의 고향 땅인 베들레햄으로 돌 
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대신 결혼하는 제도를 설 
명하면서， 자신은 그것마저도 소망이 없는 처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더 이 

상 X씩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많0] 늙었고， 심지어 그것을 기다리는데는 너무나 긴 산간 
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 
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14절) 이 광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표현됩니다 두 며느리는 진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함께 젊 
어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표현된 두 사람의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픔을 부드럽게 감씨주는 모임의 결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입맞추고 나오미와작별을 하였고， 룻은 그녀를 쫓 

았습니다. 

되돌아서는오르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은 “어머니를 사링해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오르바는 정말로 나오미를 돌 

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족속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모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오르바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따2.j-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 

다 더군다나 자신의 남편마저 죽었고 시어머니는 다른 땅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어 

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헤어지는 것이 
자신과 나오미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심은 이기적이었 
지만， 매우 이성적이고 이름다우며 정략적으로 올바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심을 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감각 있고， 재치 있으며， 모든 사람을 행복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이미 자신의 고향으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롯의 후손처럼 

행동했습니다. 롯이 한 때는 아브라함을 따랐지만 곧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 
은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섬기던 신과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보 
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5절)， 오 

르바의 결정은 그녀를 진실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결 

국 오르바는 자신이 살던 땅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앞을향해 걷는룻 
룻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마음 깊 

이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룻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서도 이기심을 발견할 수 없습 
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며느리로서， 고통과 슬픔 
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 

다며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뒤 
돌아서 걸어갔고， 룻은 앞을 향해서 걸어나갔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 

을 마음 먹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 

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첫째 되는 교훈을 아십니 

까? 그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 
을 붙들어 댔습니다 룻의 마음은 십자가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 
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 
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베들레햄에서 
죽었다면， 룻은 같은 장소에서 죽기를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 
게서 떠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 
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시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 
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17절)， 

희생의 대가 

이기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기심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 
지게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감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기심으로 채워질 때， 여러쁜 하나님의 나2.)-를 축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을 얻게 될 뿐입니다 이기심은 영적인 은사를 허락 、、
받지 못하게 하며， 세상적인 사람으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왜 그분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을까요? 마귀는 예수께서 사십 일 주야를 굶주리 
셨다는 것을 일댔습니다 마귀는 반일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왜 돌을 먹으로 바꾸지 않 
느냐? 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대마 4장 참고). 고난을 피하려는 생각， 그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언제나 우리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멀리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기심은 여러 

분을 ‘롯’ 과 ‘에서’ , 그리고 ‘본디오 빌라E 가 저지른 것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취하여 세상적인 삶으로 되돌려놓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 

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z]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 
으리라!'(마 16:25), 아멘 인내는 희생과 맞물려 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룻 
에게는 놀랍고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 

다 

두가지태도 

이렇게 다른 두 여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경우와 

같은 상햄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싹도인이 되는 여정에서，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께 입맞추고 그분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인내 

속에서 그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 

여 니.oj-올 때에는 풍성한 감성적 사랑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아름답습 

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오르바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8 
장 24절을 보십시오. 밸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 
다 친밀하니라” 여러분이 실패할 때 친구는 여러분을 버릴 것이며， 여러분이 성공할 때 

그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일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친구 
는 여러분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성공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의 친구는 실패한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돕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실제로 

실패한 친구를 버리는 일과 질투심으로 성공한 친구를 외면히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남편의 실패를 비난하기 쉬우며， 남편의 성공 
에 대해 아내는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길을 걷기까지는 그분과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과 희생은 
분명히다른두종류의 태도입니다 

두가지상황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리하게 십자가를 적당히 모면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 
어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그리고 진실 
한 헌신 없이 존경받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십자기를 젊어지는 지와와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써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들어보십시오. ‘페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 

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 
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아멘. 오르바는 늦게 왔으나， 가장 먼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음악과 안 

락함과 평화로웅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향락을 선택한 것 

입니다. 예수가 그 마옴에 없는 목회자는 결코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천 

국의 생활의 엄격한 현실성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 

야 하는 중요성과 고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 

자가를 멀리 던져버리고 향락적인 인간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언제나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성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인 

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전합니다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히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걸으 

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옆에 계셨고， 전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느 편에 속히셨습니까? 
예수께 입맞춤하고 뒤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깨 아니면 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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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징사 후보자 명단 

제15대 얀수접샤 후보자 명단 

김언회 
나이 51 
교구 11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예배안내 

김용조 
나0 1 53 
교구 1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강만수 
나01 47 
교구 14 

봉사 
임Ol-T엘찬양대원 

부서 
선교실행위원 

구원섭 
나01 54 
교구 1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교구간사 

권영주 
나이 50 
교구 13 

봉사 
남성구역장 

할렐루야 
부서 

찬양대원 | 번호 : 4 | 번호 5 | 번호 3 | 번호 : 1 1 번호 :2 

김진옥 
나01 51 
교구 4 

봉사 
베드로전도회장 

부서 
회계부원 

김태식 
나이 45 
교구 6 

봉사 
요한전도회장 

부서 
외선부교사 

남용승 
나이 49 
교구 8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장년3부교사 

노태경 
나0 1 60 
교구 . 10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예배안내 

71 걷L 고l 
P 2 i: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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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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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1 50 
교구 6 

봉사 
장년3부교사 

부서 

H-1} λ -1{ 프 l三

나01 54 
교구 11 

봉사 
중퉁1부교사 

부서 

류기명 
나이 50 
교구 4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아멘찬양대원 

문연식 
나01 49 
교구 6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신흔가정교사 

박광래 
나01 58 
교구 17 

봉사 
남성구역장 

할렐루야 
부서 

찬양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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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현 
나0 1 48 
교구 4 

봉사 
할렐루야 

부서 
찬양대원 

a1}승I 률o 

나01 42 
교구 14 

봉사 
대학부교사 

부서 

B-1} 표 oi t -i1} 

나이 51 
교구 12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변해수 
나이 61 
교구 14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차량관리부 l 

1 Ar~ r ]dj 1 ;rζ 

나이 55 
교구 17 

봉사 
교구간사 

부서 
| 번호: 18 I | 번호: 19 | 번호 : 20 I | 번호: 16 I 1 번호 : 17 I 

오재일 
나01 55 
교구 2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신흔가정교사 

윤석규 
나01 55 
교구 9 

봉사 
차량관리부 

부서 

이광국 
나01 49 
교구 7 

봉사 
중둥2부교사 

부서 

신용한 
나0 1 54 
교구 7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중등2부교사 

onl S -1￡* 닙} 

나01 52 
교구 2 

봉사 
나。서 。구 1 여 「자。 

부서 
베드로전도회장 

| 번호 :23 I | 번호 : 24 I | 번호 :25 I | 번호: 21 I | 번호 : 22 I 

이기숙 
나01 63 
교구 16 

봉사 
헌금위원 

부서 
예배안내 

이보신 
나이 48 
교구 1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새가족부교사 

이상범 
나0 1 46 
교구 16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이상복 
나이 48 
교구 9 

봉사 
교구간사 

부서 

이상석 
나01 46 
교구 4 

봉사 
외선부교사 

부서 
| 번호 :27 I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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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29 I | 번호 : 30 I 

이승우 
나01 49 
교구 12 

봉사 
장년3부교사 

부서 

이 i근l 

나01 55 
교구 13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회계부 

이홍우 
나이 50 
교구 4 

봉사 
교구간사 

부서 

임연수 
나0 1 40 
교구 10 

봉사 
교구간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임채봉 
나이 59 
교구 13 

봉사 
장년1부교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1 번호 31 j 번호 :34 I | 번호 35 I 

;ζo} λ 1{ ￡ tL: 

나01 49 
교구 5 

봉사 
중퉁부교사 

부서 

장용희 
나01 52 
교구 2 

봉사 
유년부교사 

부서 
실로암잔ζ꽤원 

정영덕 
나이 45 
교구 11 

봉사 
실로암찬양대원 

부서 

정태동 
나이 50 
교구 5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조t:J ^ "'i!:" I 

나이 49 
교구 12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대학부교사 / 

| 번호 :39 I j 번호 :36 I 1 번호 :37 I l 번호 : 때 l 

조영구 
나01 47 
교구 3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소년부교사 

최대환 
나이 63 
교구 7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청년2부교사 

최만우 
나이 60 
교구 9 

봉사 
예배안내 

부서 

한만교 
나이 61 
교구 17 

봉사 
장년2부교사 

부서 

현승조 
나이 59 
교구 5 

봉사 
바울전도회장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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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추전，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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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를 이야기 - 고둥부 

저1675호 

그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명생 

박 철 홍 (전도사， 고쁨 부지도) 

고둥학생에게 ‘청소년’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에 그들의 사고의 틀은 제법 깊지 

만， ‘청년’ 이라는 틀을 적용하기에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미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신앙적인 면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 

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나’(엠 4:13)라고 기록하며 그 앞에 “우리가 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는 교 

사고 그들은 나의 제자다’ 라는 구조적인 이해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데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나의 동반자’ 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 

와 평안을 가져다주기에 나는 후자에 더 주목한다. 자신보다 굳건한 믿음을 지닌 학 

생을 만나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위기감을 느껴본 교사라면 이 마음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주 

일 아침 8시 , 나는 고등부 기도회 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한다. “아침 6시 

에 일어나서 나오면 여유가 있고， 6시 반에 나오면 좀 급해요”라며 멋쩍게 웃어 버리 

는 동훈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라며 기쁨을 표하는 상혁이， “전도사님， 찬 

양해요”라며 찬송가를 뒤적이는 민석이. 그들을 마주하면 나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진다. 사실 기도회 시간은 마련해 두었지만， 이른 시간 때문에 기도 모임이 현실적 

으로 힘들겠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기도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 

조차 미안하여 특별히 모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지만 이 모임은 지난 

3개월동안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주 5분 정도 늦게 예배실에 도착한 나는， 이미 십여 명이 슬미니의 반주에 맞춰 찬 

송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하였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시작 

한 기도회였지만， 그것은 나의 오판이었다 나는 매주일 이들의 모습 속에서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나아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본다. 손을모으고간절히 기도하는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 그들과 맞잡은 손에서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 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기도회의 ‘인도자’ 에서 이들과 함께 ‘기도자’ 로 주님 앞에 선다. 오늘도 나의 주일 

은기도의 동반자들과함께 아침을깨우며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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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는이유 
김근태 (고쁨) 

살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입술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지난 주일 고퉁부 찬양집회를 드리고 잠시 쉬는 도중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태야，너는찬양을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생각하는찬양 간단하지만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 

었습니다 초풍부 때부터 찬양대에서 봉사했지만， 찬양을 왜 하는지 그 

리고 찬양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인 저는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을 걸으며 혼자서 찬양을 흥얼거리곤 합니다. 밤길의 적막함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요즘은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 

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찬양 가운데 자주 묵상합니다. 크리스천이라 

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악한 일에는 아주 약삭빠른(?) 제 자신이 너무 

나 초라해 많은 반성을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에 

저는 찬양을 ‘휴대용 성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외우고 있고， 언제 

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성경을 읽지 못할 상황에서 항상 크리스천의 

본분을 깨우쳐 주는 주님 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라고 자신있게 말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 하 

나님을 ‘찬양’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호흡이 허락되는 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저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 

다 

나를일꾼잡으렌주 

2 모샤(샤 
조선시대에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을 ‘책샤 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러 

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을 ‘모샤 라고 불렀다. ‘지혜로운 자 라는 뭇을 담고 있는 ‘모샤 

는주로 ‘상담자’를가리킬때쓰는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부모 · 형제 · 친구나 연인， 혹은 전문적인 상담자와 상담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상의 모사， 즉상담~~는 예수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의 지표가 돈이나 명예라면 돈이나 명예가 전문인 사람과 상담을 해야할 것이고， 그저 외롭 

지 않게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사회학이나 심리학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하겠지 

만 우리의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와 상담해야 한다. 

왜 예수그리스도가 가장 합당한 상담자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합당하다. 그 

렇다. 그는 우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표류하거나 방황하 

도록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 
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심으로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합당하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수고하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억누르는 경험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 가장 큰 두 가지 이외에 

도 예수가 상담자로 합당한 이유는 많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엠 4:15) , 우리를 격려하 
시며(요 14:1), 오래 참으시고(요 16:12) ,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요 
17:20).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상담할 수 있는가9 아뢰는 것이야 기도를 하면 되지만 어떻 

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가? 먼저 말씀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생각해 보라. 또 영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종종 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대답하시기도한다. 

하나님의 조언을 사모하고， 찾고， 기다려라. 이스라엘이 거룹거듭 불순종에 빠진 것은 그 

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뭇을 알리실 때 감사함 

으로 받으라. 우리의 상담자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열중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인생의 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는 그의 이름0년사이71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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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미니 (고퉁부 2)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나름대로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며 정말 단 일 주일 

만이라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한번 세상속에 빠져있는나를 보게 되었다. 

첫날 새벽기도회 에 나가 자신의 ‘의’ 를 위한 신앙생활 

을하지 말라는목사님의 말씀을듣고는또다시 나에게 실 

망했다. 딱 내 이야기였던 것이다. 솔직히 새벽기도회에 나간 것도 난 

고퉁부 임원이기에， 내가 임원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에 참석했던 것 

이다. 진정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보다는 남들에게 보이 

기 위한마음이 더 앞선 것같아부끄러웠다. 

고퉁부 2학년이 되어 고퉁부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솔직히 난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했고， 진정으로7} 아닌 형식적인 예 

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 

면서 많이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임원직을 그만 

두려는생각까지 했었다 그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 

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다 하나님의 뭇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어 

서가 아니라 주님 이 ‘나’ 라는 보잘 것 없는 존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 

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나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깨닫게 해 주심에 진정으로감사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뭇대로 사용하 

여줍소서’ 이찬양이나의고백이 되었다. 

고퉁부에서는 4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삼아 3학년부터 2학년， 1학 

년 순으로 매주 학년별 전도를 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한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 
해 주실 것을믿고담대히 복음을전해야겠다 



@ 2002년 4월 7일 *2! 흥헌 저1675호 

도O
 

l 

훨
 

화
 
연
 

교
 HT 

할
 

교
 

I{ 

선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가 다양한 신학과 교리적 배경을 지닌 교파형 교회였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보았다. 따라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본국 교회 선교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피선교지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 

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선교사 연합공의회이다. 이같은 사업은 장로교와 감리 

교에의해주도되었다. 

장로교의 경우， 이미 1882년 ‘장로교 공의회’ 를 조직하였다. 장로교 공의회는 선교 

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조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였다. 이후 1905년에 장로 

교의 4개 선교부， 감리교의 2개 선교부가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그것이 한국복음주의 

선교회연합공의회다. 이 연합공의회는그기능이 단순한선교사 협의기구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개신교회’ 에 대한 강한 의도를 표방하고 나타났다. 연합공의 

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고 장로교나 감리교라는 명칭을 폐지하 

고 대신 ‘대한예수교회’ 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처 럼 

1905년에 설립된 연합공의회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대한예수교회’ 를 조직하려는 

강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교리적인 일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 

합 구조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바람에 1910년에 이르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비록 한국에서 통합된 하나의 교회로 ‘대한예수교회’ 를 창출해 내는 데는 실패했 

지만， 연합공의회는 선교 사업에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성서번역 사 

업과 문서사업은 물론이고 몇 가지 새로운 연합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장로교와 감리 

교는 따로 발간하던 정기간행물 및 신문을 통합하였고， 별도로 발행해 사용하던 찬송 

가 통합작업도 추진하였다. 이 외에 교육과 의료사업에 있어서도 연합사업이 계속 추 

진되었다. 그리고 1903년에 시작된 기독교청년회(YMCA) 운동도 장 · 감 연합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만은 교파의 장 

벽을 극복하지 못해 장로교와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파 신학교로 정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 럼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의 각 교파 교회들이 교리적인 변에 

서는 상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정치적인 변에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 

운동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이후의 한국 기독교는 교파적 교회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ll냥·휠톨후톨 
342장 어려운일당할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찬송은 에드 

가 페이지 스타이스가 1876년에 작시한 것으로서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무 

디에게 오려서 보냈는데 그가 찬양 동역자인 생키에게 작곡을 부탁하여 만들어지게 되었 

다. 
원문을 해실하면， 

1절. 매일 단순하게 밑으며 폭풍 속에서도 믿는다는 것 비록 작지만 예수를 믿는 것-그 
것이전부이다 

후럼 순간준간 지날 때 믿고 세월이 지날 때에도 밑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전부이다. 

2절· 주의 엉이 내 마음 속을 밝게 비추네 주가 rz.!도하시는데 왜 넘어지랴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3절: 내 길이 밝을 때 찬송하고 그 길이 쓸쓸할 때 기도하며 뮤험에 처했을 때 주를 부 

르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4절· 생명이 있을 동안 주를 의지하고， 세상 지나기까지 주 의지하리니 천국에 올라갈 때 

까지 예수를 믿는 것-그것이 전부이다 

찬송의 매 절 끝에와 후럼의 끝부분에 항상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Trusting Jesus, that is all)"로 가사를 맺고 있다 
진정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찬앙위원회) 

새7택응소개합니rt 

‘탁세 영’ 성도를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다 말다를 거듭하며 신앙생활에 꾸준하지 못 

했습니다. 결혼 후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몸이 아플 때 신앙을 

죠}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현 교회 권사닝의 

전도를 받았는데， 명소 그분의 삶의 태도와 부지련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마음이 블렸던 터라 주저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마음 속에 

확신이 들지 않아 아직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넘께서 믿음 

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녀블을 위해서도 기도하Jl자 합니다. 

한 숙 정 (새가족부 통신원) 

+양호실 I ”그들이 부르71 전이| 내까 용댐하랩고 

그틀이 멀올마"171 첸에내까틀을켓이며"(샤 65:24) 

5교구 박모원 성도(남 55세) 지난 2일 간암 수술을 하였고， 3주 후 2차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교구 이정숙 정도(여 86세) 춰l장암 진단을 받고 재검사 중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누리고병이 치유되도록기도부탁드립니다. 

8교구감정의잡샤(여 55세)담낭암이 간으로전이되었습니다. 치료과정 중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 0경 를}님 I 
•.- ., a - 0 

구역여l배를 위한 저l안 

지난 2000년 9월을 시작으로 100여 구역에 탐방을 의뢰하여 40여 구역을 탐방 

했고 35구역을 기사화했다. 상당히 많은 구역에서 원만하게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 

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 구역탐방을 시작할 때의 취지는 모범 구역을 추천하여 구역 

예배의 좋은 점을 알리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부분 

의 구역은 기사화 된 구역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구역으로부터 이유를 들어보았다.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인원 때문이다. ‘우리 구역은 모여 봐 

야 두세 명인데 ... ’ 동}는 것이 가장 많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성경을 모르 

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성경은 분명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라고 말하고 있다. 구역탐방을 간 40여 구역 중에 10 
여 구역이 기사화 되지 않은 이유는 구역장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이 나 

가기 때문에 구역장은 좀더 많은 인원을 불렀지만 평소대로 두세 명만이 와서 창피 

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주간충현의 의도대로라면 바로 이런 구역이야말로 

기사화 되어야 한다. 충현의 교인이 어떻게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나뉘어질 수 있겠는 

가? 인원이 많은 구역도， 적은 구역도 있게 마련이다. 적은 인원으로도 낙심하지 않 

고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야말로 정말 모범구역 아니겠는가? 그 안에 정말로 주님 

이 계심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날씨 때문이다. 눈이 와서 빙판이 생기면 

오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한여름에 더위가 심하면 집에 있 
는 다른 식구들이 벗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 

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위해 더운 중에 옷을 입 

고， 조심해서 빙판 길을 걷는 정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연세 많으신 한두 

명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구역 전체가 빙판 길을 걷지 

말자고 합의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 번째 경우는 추석과 설 등의 공휴일 때문이다. 이 경우 

는제법 이유가타당하다. 오히려 이런 날 구역 예배를드리자고 주장한다면도리에 

어긋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 

이 아니다. 특히 추석 같은 날은 오히려 우상숭배의 의미가 담긴 날이다. 특별한 이 

유가 있거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날 몇 명이 구역예배를 빠지는 것이 

라면 이해될 수 있겠으나 구역원들이 합의해서 구역예배를 폐하자고 하는 것은 하 

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일이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음식 장만의 부담이라든가장소의 문제 등구역들만의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모이기를 폐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음식 장만을 하지 않으면 어떤가? 장소가 협소하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과 ‘주 예 

수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을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 

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일， 부정한 일을 서로 합의보지 말라. 합리화시키지 말 

라.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 (권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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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뚱한 소리 
를 하다가 심한 꾸지람을 듣는다(막 8:14-21),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십자가의 고난 
과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개인적 야심에 
사로잡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툰다. 또한 예수님 부활 후에도 왕권이 회복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기대를 한다(행 1:6) , 이들은 평소에도 군중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가리며 ，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것을 야단치고， 켓세마네 동 
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잠만 자다 
가， 예수님 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 
나 부인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손수 매장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들은 비겁하게 혼자 처형당하게 두고 한 공의회위원이 매장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제자라고 뽑았단 말인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소년부 교사들이 시작한 마 
가복음을 공부하다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이런 일들보다소년부교사들에게 더욱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어린 
이들을 막다가 이를 본 예수님이 분히 여겨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 10:14)라고 크게 꾸짖는 장면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 
자들의 이야기가아니라바로나를 꾸짖는주님의 책망임을알게 되었다. 이런형편 
없는(?) 제자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까지 하게 하셨는 
데 그렇다면형편없는우리에게도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능적으로 막는 일은 이천 년 전 
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교회 주변의 전자 오락실(주일에는 무료 또는 할인) , 여름 
철의 무료 수영장， 어 린이 놀이터 , PC방， 조기 교육을 위한 주일 특강， 건강을 위해 
주일에 쉬게 하는 부모.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분히 여기시고 꾸짖고 계심을 막 10: 14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예전에는 교회학교 학생의 절반이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지만， 지금 한 

나으 I i"l "7 '" I 쇼윈3 
유 미 향 (유아부 학부모)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자라나서 예수님을닮고싶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다. 그 당시엔 아마도 돗도 모른 채 
흥얼거리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찬양은 내 마음 속 고백이 

요기도가되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즐겨 부른다. 이 찬 

양이 동환이와 아현이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앞선다 조기교육 열풍이 불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해야하는 우리네 아이들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해주는 게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스스로 신앙고백하 

게 될 때 ，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 
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충실히 

출석하도록 도와야 한다. 전도사님 
의 말씀， 선생님들의 기도가 햇빛 
과 비가 되어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 

를 더욱 강하게 하리라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동환이 아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을 잊지 못한다. 곳곳 
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 
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 
고， 더불어 동환이와 아현이가 이 세 

상을조금더밝게만들수있는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노 영 한(소년부부장) 

국교회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10%이하로 떨어져 교회학교는 믿는 가정의 자녀 
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일이 있다. 주일학교의 부 
흥없이 30년 후 교회 부홍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인구의 도시 대 이동도 중단되 
었고 믿지 않는 성인들의 대부분이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이 있어 성인 전도는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왕따당하는 것이 무서워 친한 친구가 권유하 
면 쉽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며 유 · 초 · 소년부 교육부의 책임을 더욱 크게 느끼 
게된다. 
소년부는 4월 30일 새 친구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토요일 
이면 교회주변 초둥학교에 우리 교회 유 · 초 · 소년부 교사 
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본다. 주일 학교에 나가기 
로 약속한 친구를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 

는 교사에게 인도하고， 또 한 친구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다시 학교 안으로 

뛰어가는 우리 어 린이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지않을까? 

지변을통해 이 시간목메어 큰 

소리로 외쳐본다. 소년부 어 린이 

들에게 들리도록 소년부의 사랑하 

는 자들아!(벤전 2:11 , 벤후 3:1 , 요 
일 4:1 , 요삼 1:2-11) 

믿음의학교애페 
EI-갇f쓸f 셔IAf 고21교 션후f , L ‘’ >·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 
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 
습니다’ (창 6:2) ,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함과그마음의 생각의 모든계획이 항상악할뿐임을보시고" (창 6:5)， 이 
는 노아 시대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노 
아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 사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덤 
후 3:2-5) 

우리의 삶도대부분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자기의 욕구를충족시 
켜 주는 능력 있는 존재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익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 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못 참습니다 또한말초신경을자극하는쾌락을탐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사 43:24) , 하나 

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 
나님께서는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창 6:7) ,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옳게 나타났으며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정죄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 
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창 6:22) ,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 7:1),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는의로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으로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권향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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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 2차 학습 세레식이 
28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 
입교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14일까지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모임 

1 4월정기당회 

일시 :21 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제2교육관 4충 

10 에스더 17지회 임원회 
일시 ‘ 9일(화) 11:00 
장소‘ 충현기도원 

11 루디아 1지회 월례회 
일시 :8일(월) 10:30 
장소 ‘영아부실 

12. 마리아 2지회 월례회 
일시 16일(화) 10:00 
징소 교육관 109호 

날짜 

4월 14일 

(주일) 

4월 2 1일 

(주일) 

시간 학습자 

1교시 성경개요 
15:00-15:50 (김교성목사) 

2교시 기독론 
16:00-16:50 (정해성목사) 

1교시 기독교개요 
15:00-15:50 (이준경목사) 

2교시 
문 답 

16:00-16: 50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교육관 교회론 
314호 (서광진목사) 

교육관 구원론 
314호 (이종대 목사) 

교육관 세례란? 

407호 (김병태 목사) 

교구별 
문답 

장소 

장소 

교육관 
307호 

교육관 
307호 

교육관 
307호 

교구별 

장소 

유아세례자 

유아세례란? 
(이종대목사) 

장소 

교육관 
314호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 

여주소서. 일시 ‘ 10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장로월요새벽기도회 

13 마리아 3지회 월례회 
일시 ‘ 12일(금) 11:00 
장소 교육관 109호 

4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세례식 (저녁찬양예배，본당) 

유아 
세려l식 

(오후 3시 ， 베다니흘) 밍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 

음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하소서. 

일시 ’ 8일(월) 새벽기도희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9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4 선교위원회월례회 
일시 8일(월) 06:00 
장소’선교위원회실 

5 건축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국 

6. 감사위원회월례회 
일시‘오늘 15:30 
장소 교육관208.호(감사위원회실) 

7 경찰전도회월례회 
일시 ‘ 1 4일(다음주일) 15:30 
장소‘베다니흘 

8 안수집사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30 
장소 : 교육관 212호(유。}부실) 

9 권사 2지회월례회 
일시 ‘ 1 0웬수) 수요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14지회월례회 
일시 ‘ 1 4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제2교육관 204호 

2 베드로 2지회월례회 
일시 14일(다음주일) 14:50 
잠소 교육관314호(교구모임장소) 

3 요한 1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죽전 대지마을현대2차 

흠타운 203-801 
4 한나4지회월례회 
일시 ‘ 14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5‘ 한나 6지회월례회 
일시 ’ 14일(다음주일) 15:00 
징소 교육관 414호 

6 한나 7지회월례회 
일시 1 4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1 교육관 407호 

7 에스더 3지회월례회 
일시 1 2일(금) 10:00 
장소 베다니흘 

8 에스더 4지회월례회 
일시 ‘ 9일(화) 11:00 

분실물찾아가세요 

14 마리of1 6지회 월례회 
일시 :9일(화) 10:30 
장소 김옥주 집사댁(평촌 꿈마을 
건영@304-1703 ft031-424-2527) 

열 씨| 

1 송인홍은퇴안수집사 
(송명석 성도의 부친 ， 13교구 인 
천구역) / 3월 27일 별세 ， 3월 29 
일장례 

2 이분이성도 
(박웅호 타교성도의 모진 ， 17교구 
서현3구역) / 3월 28일 별세 ， 3월 
30일장례 

3 최동실성도 
(고산 집사의 남편， 4교구 반포 
3구역) / 3월 29일 별세 ， 3월 30일 
장례 

4 김준식성도 
(최진숙 성도의 모친， 14교구 하 
안1구역) / 3월 31일 별세 ， 4월 2 
일장례 

5. ~땅용은퇴권사 
(14교구 목6구역)/4월 2일 별세 ， 

4월 4일장례 

결혼 

1 안명절 군(김영란 권사의 아들， 
1 5교구)과 정희승 앙(정태일 씨 ， 
김영자 씨의 딸， 1 2교구) / 1 2일 
(금) 12:30 ， 복지관 

2 전굉님 군(전명로 타교집사， 김영 
길 타교권사의 。뚫)과 이은정 앙 
(이혜숙 집사의 딸， 15교구) /13 
일(토) 13 애， 한국과학기술회관 
워|딩흘 

3 김형일 군(엄향순 집사의 아들， 
14교구)과 정혜란 앙(정광영 씨 ， 
안길옥 집사의 딸， 시온교회) / 13 
일(토) 15:00 , 한국기독교연합회 
관 3층(ft708-4040) 

4 이승원 군(이진복 집사， 김경숙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이보영 
양(박복순 씨의 딸) / 1 3 일(토) 
15 에， 대치동 풍림부페&혜딩흘 
4층(ft)62-S670)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1)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만 60서I Ol~엔 자 

2. 부문 안내(경비) 

3. 저|훌 서류 

1)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2) 주민등록등본 

4. 서류 저|훌 일시 : 2002년 4월 21일까지 

5. 서류 제훌처 및 문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 충현교회 사무국 

(전화 552-8200, 교환 401) 

합번; 흉행À 쇠 

중복징애인 공동생왈가정 물품후원 안내 

교화 내에서 분실한 물건이 있는 분은 

교화 사무국으로 요셔서 찾아가세요 
충현복지관에서는 중복장애얀(정신지체+정신장애j을 위 

한 공동생활'7f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들 

이 많이 있습니다 새 물건， 쓰시던 물건 어떠한 것이라 

도 좋으니 중복장애인의 따풋한 보금자리 마련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번호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대악 • 청년부 성극 저13회 정기공연 

‘조망의노래” 
일시 : 오늘 13:00 ， 13일(토) 19:00, 

14일(다음주일) 12:40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마르다흘 

전자제품 냉장고， 끼， VTR, 에어콘1 세탁기， 전자렌지‘ 
컴퓨터 ， 프린터 1 카세트， 사진기 

가 구 책상l 의자， 옷장， 책장， 까받짐대 

주방용품 : 가스렌지， 프라이팬， 남비 등 

기 타 벽시계，헤어드라이기， 전화기1 다리미l 키튼등 
문 의 충현복지관 지역사회재활팀 

(n 564-4885. 내선 3번) 

새 가 족 을 환 영 합 ， 니· 다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김동희 2 청년1부 고동균(2) 252 김인태 16 청년1부 
이동희 3 마리아 백영미 (3) 253 윤진원 19 청년1부 김현경(7) 
이석우 19 에바다부 구철영(19) 254 이화정 19 청년1부 
김미호 19 청년1부 255 이주형 19 청년1부 
곽영신 4 청년1부 256 이지수 19 대학부 
박순측 6 소망부 안준모(6) 257 봉경희 19 청년1부 
곽동섭 7 대학부 팍상조(7) 258 배상범 19 jlτEr「님-

최은영 7 청년1부 259 진모세 19 .l!.%-il 
김진성 8 고퉁부 260 이은정 19 대학부 
이준영 10 청년2부 261 김국회 19 대학부 
안재숙 10 청년2부 262 。 l윤숙 19 대학부 
오철현 12 베드로 263 성현영 19 청년1부 

영상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 건 : 제 1 5대 안수집사선정을위한투표 

일 시 : 1 4일(다음주일)4부 예배 후 

장소 본 당 

대 상 등록 세례교인 

멘뺀판D 
구 분 시간 장소 

오전7:00 보」 다 ” 

II 오전 9:00 본 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1 외국어 동시통역 얘U~) 

W 오후 1 얘외국어용시홍역예메 본당 

V 오후3:00 본 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찬양예 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00 II 오후 r YJ 본당 
금 요집회 오후 7::JJ 본당 
새벽기 도회 오전 5:00 본 당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에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 

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 

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a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 

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 

방을 흔t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되게하여주소서 

「 。 섬·기·는· 분· 틀 l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선교위원징 성경연구원감 딩회 서기 17교구징 교구위원징 -λ」미。T님 1교구 기획위원회 선교위원회 15교구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선교위원 옹A써원징 g맨3부징 구제부집 지13교육위원징 5교구 3교구 9교구 어 H에부 10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진앙위원장 3교구장 8교구징 제 16교구징 몽사위원 대학부 17교구 11교구 J!드。T닝 12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O댄깅 장년2부짐 건축위원 빨루O씬웹g 시링부징 16교구 외선부 8교구 정년1부 13.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법인운영위원 예배위원징 재정위원징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4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1\니jTb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고광환 
전도위원장 감사위원징 èJH히f 지 。 기도원깅 제낌육위원징 14교구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 찬양감독 강엄구 제1교육위원징 싱례부징 15교구징 행정위원징 직능진도부장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 여전도사 새〕펙부징 14교:찜 건축위원 신홀7엠부징 선교위원 

정홍식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안통현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진도위원 9교구장 1찍구장 딩회부서기 O뺀진g때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마。T님-자。 고등부징 입O뉴엘진g때징 실로잉친g때징 E때부장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김정연 조옥자 

칭년2부장 탁이부징 기브리앨진엠징 엠엘찬g때짐 에H따부징 8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J!드。T닙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정년1부장 행정위원 중등3부징 유지부징 예배위원 16교구 12교구 정년1부 13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 교정전도사 박양덕 

소년부장 중등1부징 r드。T님지。 영이부징 유년부징 l 선교전도사 정은희 

펴!숭 김영은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러링카) 중등2부장 유이부장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링케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